
이인영 "'언택트' 시대,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어

쩌면 유일한 대안"

"추석을 계기로 화상상봉이라도 시작되는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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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(오른쪽) 통일부 장관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. 

연합뉴스 

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"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이 확산되는 '언택트(Untact·비대면)' 시

대에 남북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은 어쩌면 유일한 대안"이라며 "추석을 계기로 화상상봉이라도 시작되는 물

꼬가 (트였으면) 좋겠다"라고 말했다.

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신희영 회장과 면담을 통해 "추석도 다가오는데 이산가족 

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"며 이렇게 밝혔다. 특히 이날 북측에 보낼 화상상봉 관련 장

비들과 관련, 유엔과 대북제재 면제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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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관은 "화상상봉과 관련한 이런저런 장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장비

들이 북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꿈으로 살아가는 많은 이산가족한테 작은 위로와 희망

이라도 전해드렸으면 좋겠다"라고 말했다.

이어 신 회장에게 "한적이 북측의 적십자 등과 직접 소통할 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잘 전달해 

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"며 "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

여러 가지 조건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다"라고 말했다.

이에 신 회장은 "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비공식적인 루트라도 접촉을 시도해보겠다"며 "한반도 건강공동체

(라는) 목표를 위해 이산가족으로 처음 시작해서 (남북 간) 물꼬를 틔워야 한다"라고 답했다.

신 회장은 또 "이산가족 외에도 보건의료라든지 감염병 공동 대응이나 코로나19 공동대처 방법 등을 통해 

남북이 서로 건강해지는 기회를 만들고, 적십자사가 통일에 대한 첫걸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왔으면 좋

겠다"며 여러 정부 부처가 도와주시면 열심히 발로 뛰겠다"라고 말했다.

이 장관은 재차 "(적십자사가) 끊어진 인륜과 천륜을 다시 이어주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공동체, 건강공

동체를 향한 보건·의료·방역 협력의 마중물이 되어준다면 정부 전체가 기꺼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

다"며 "이런 일에는 정부가 (먼저) 나서지 않아도 좋다. 정부는 뒤에 서고 적십자사, 민간이 먼저 가도 좋다

고 생각하고 기꺼이 (뒷받침에) 임하겠다"라고 강조했다.

한편 이 장관은 이날 신 회장과의 면담 직전 한적 본사 1층에 마련된 화상상봉장을 방문하기도 했다.

이 장관은 "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, 가보고 싶은 고향을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

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꿈"이라며 "애절한 사연이 담겨있는 영상편지를 제작해놓고 북녘의 가족이나 친지에

게 전하지도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"라고 말했다.

김현주 기자 hjk@segy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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